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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이유영 변호사  

서울지방변호사회 ‘명덕상’ 수상 법조인동정

- 공익활동에 관심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

“과분할 정도로 큰 상

을 받으면서, 수상자로

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

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

되었습니다.”

지난 11월 29일 서초

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

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

사회(회장 김정욱) 창립 

제114주년 기념식에서 

최고의 영예인 ‘명덕상’

을 수상한 이유영(76·

사시 9회·사진) 변호사의 말이다. 

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

사는 서울변회 제86대 이사회 이사, 권익복

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의 발전에 

헌신하는 한편 51년간 법률가로서 사회 공헌

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 올 2월 열린 

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‘변호

사 50년상’을 수상하기도 했다.

이 변호사는 서울변회를 통해 무료 상담을 

진행하고, 국선변호인으로서 무죄 취지의 대

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공익에 

봉사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.

1. 법률가로 51년 간 활동하며 사회발전

에 이바지

“1987~1988년 서울변회를 통해 도봉구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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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 등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진행

했습니다. 경제적 약자인 분들에게 법률상담

을 제공할 수 있어서 뜻 깊었죠. 또 1971년에

는 억울하게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몰린 사람

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돼 대법원에서 무죄 

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 피고

인의 입장에서 살인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염

두에 두고 최선을 다했는데, 좋은 결과가 나와 

특히 기억에 남습니다.” 

또 국내에 ‘경영판단의 원칙’이 알려지지 않

았던 1980년대에 회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

청구소송 사건에서 모험적인 경영판단을 주

장해 판결 과정에서 인정받은 사례도 기억에 

남는다고 했다. 

2. 인생의 좌표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

움 없게

이 변호사는 “과거 변호사 수가 몇 백 명에 

그치던 시절에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게 

당연하다는 의식을 토대로 공익활동에 매진

할 수 있었다.”며 ‘지금은 변호사업계가 어려

워 개인사무실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 공익활

동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레 사그라드는 것 

같아 안타까운 심정’이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

서 변호사로서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정진하

는 자세를 강조했다.

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, 구부려 뭇사

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. 맹자

가 언급한 인생의 세가지 즐거움 중 하나를 인

용하는 것으로마지막 말을 대신하고 싶습니

다. 제 변호사 인생의 좌표로 삼고 있는 말이

기도 합니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